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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과 개요 
조사 목적 
 다카쓰키시민의 인권문제의식에 관한 현제상황、경향과 과제를 파악하고, 인권의식의 

추세와 계 발교육 효과를  분석하여,「다카쓰키시인권시책추진기획」(평성 27 년 3 월책 
정)의 차기기획를 책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합니다. 

조사 기간 
 레이와원년 9 월 30 일～10 월 25 일 
조사 대상 
 레이와원년 8 월말 현재、다카쓰키시에 거주하는 만 16 세이상의 외국국적시민을 포함한 

남여 3,100 명 
조사대상의 추출방법 
 주민기본대장에서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또한、젊은세대의 의식분석에 필요한 회수수를 얻기 위해、연령구성별 설치수중의 10 대 
및 20 대에 대해 추가추출를 했습니다. 

조사방법 
 우송으로 배부및 회수작업을 했습니다. 
조사항목 
 ・인권에 대한 의식및 관점、학습경험등에 대해 

・타인이 싫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했거나、받은 경험에 대해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에 대해 
・외국국적시민의 인권에 관한 경험과 의견에 대해 
・회답자의 속성에 대해 

조사표의 발부와 회수상황 
 발부수 

회수수 
회수율 【Ｂ】÷【Ａ】 

3,100 건 (도달수：3,092【Ａ】) 
989 건 【Ｂ】 

32.0％ 
전회 조사 
 평성２５년１０월 
※본조사에서 「동화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동화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개선과 인권계발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국가 특별조치법(평성 14 년３월실효)에서 지정된 대상지역을 말합니다. 
※배부수등에는 젊은 세대층의 추가추출부분을 포함합니다. 또한 추가추출부분은 연령별 분석에만 포함하여 

집계하였으며、전체집계에는 포함되여 있지 않습니다. 
 
 
 【회답자의 성별】         【회답자의 연령】 

     

  

남성

43.4％

여성

56.0％

답변 0.7％

(회답수＝915) (회답수＝915) 

1.7％

7.2％

11.6％

16.5％

14.2％
16.9％

31.0％

0.8％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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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의식과 관점、학습경험등에 대해 
 
●소학교부터 고교까지  받은 차별이나 인권에 관한 교육내용● 

 

 
 
 
 
 
 
 
● 헌법에 의해, 국민의 권리로 정해져 있는 것들● 

 

  

동화문제（부락차벌）

장애인 인권

제일한국・조선인 인권

여성 인권

HVI（에이즈바이러스）감염자 인권

아동 인권

한센병 옛환자（회복자）인권

외국인 인권

고령자 인권

성적 마이너리티（LGBT） 인권

기타

기억이 없다

답변

72.7

42.4

34.9

29.2

16.3

14.5

10.8

10.2

8.3

4.5

1.6

8.1

0.5

0.0 20.0 40.0 60.0 80.0 100.0
(MA％)

사람다운 삶을 산다

생각을 세상에 알린다

노동조합을 만든다

세금을 납부한다

도로 오른쪽을 걷는다

윗사람 의견에 따른다

모르겠다

답변

86.0

49.6

32.6

29.4

6.9

3.2

2.5

1.7

0.0 20.0 40.0 60.0 80.0 100.0
(MA％)

복수대답 
(회답수＝627) 

복수대답 
(회답수＝915) 

고교까지의 교육에서 차별이나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있다」가 
68.5％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교육내용이,「동화문제(부락차별)」가 72.7％으로 제일 비율이 높으며, 그 
다음 으로 「장해인 인권」이 42.4％、「재일한국・조선인 인권」이 34.9％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산다」의 86.0%가 제일 높으며, 그 다음으로 「생각을 세상에 
알린다」가 49.6%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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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것들● 

 
 
 

 
 
 
 
●본인 또는 가족이 결혼등 파트너를 선택할 때,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 

  

평등

자유

존경

차별

생존

행복

공생

배려

자립

격차

가식적

남의 일

여기에 없다

답변

82.0

60.3

55.6

32.7

27.1

26.4

25.8

24.2

18.9

12.3

3.8

0.7

3.3

1.5

0.0 20.0 40.0 60.0 80.0 100.0
(MA％)

인품이나 성격

건강

경제력

직업

사상・신조

집안 종교

옷차림・외모

국적

취미

학력

가족구성

출신지（동화지구등）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지 

기타

특히 궁금하지 않다

답변

83.0

69.0

51.7

50.3

39.3

31.6

30.4

28.7

25.0

24.9

22.5

17.8

11.8

1.4

4.5

1.1

0.0 20.0 40.0 60.0 80.0 100.0
(MA％)

복수대답 
(회답수＝915) 

복수대답 
(회답수＝915) 

「평등」이 82.0％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유」가 
60.3％、「존경」이 55.6％ 차지합니다. 

「인품이나 성격」이 83.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건강」이 69.0％, 「경제력」이 
51.7％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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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권문제에 관한 문제의식● 

 

  

(ア)

(イ)

(ウ)

(エ)

(オ)

(カ)

(キ)

(ク)

(ケ)

(コ)

(サ)

(シ)

한센병옛환자（회복자）임을 이유로 호텔이 숙박
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결혼할 때 상대방의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
가 된다

지지정당을 이유로、승진・승급에 차별을 하는
것은 문제가된다

HVI（에이즈바이러스）감염을 이유로 해고당하
는 것은 문제가 된다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직업・이름・연
령을 본인의 허가없이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된
다.

지역주민이 특별요양노인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노숙생활자（홈리스）가 되는 것은 본인의 책임
이 크다」 라는 생각은 문제가 된다

배우자나 애인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마음
대로첵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나면 치안이나 풍기가 나
빠진다」라는 생각은 문제가 된다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주변사람
들의 이해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채용면접에서 가족구성・직업등을 질문하는 것
은 문제가 된다

「니트족이나 히키코모리가 되는 것은 본인의 책
임이 크다」라는 생각은 문제가 된다.

그렇다

67.8

24.3

80.8

58.1

76.5

37.5

15.3

54.4

22.4

55.1

36.0

16.7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21.5

33.0

13.0

28.6

16.3

36.5

39.3

36.5

44.2

35.8

28.4

41.1

그렇게 생각하지않는

편이다

5.8

25.8

2.7

8.0

3.8

16.0

30.8

5.5

22.8

4.9

23.8

28.2

그렇지 않다

2.4

14.9

1.4

2.6

1.9

7.7

12.1

2.0

8.9

2.5

10.3

11.7

답변

2.5

2.1

2.1

2.6

1.5

2.4

2.4

1.6

1.7

1.6

1.5

2.3

0% 20% 40% 60% 80% 100%

(회답수＝915) 

「그렇다」「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의 합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ウ）지지정당을  

이유로,승진・승급에 차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로,  93.8％에 달하며, 그 다음으로,  

「（オ)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직업・이름・연령을 본인의 허가없이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가 92.8％、그리고 그리고「（ ク ）배우자나 애인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첵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및 「（コ）장애인이 

지역에서생활 함에 있어서 주변사람들의 이해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가 90.9％ 차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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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컴퓨터등 인터넷에 관한 문제의식● 

 

 

 
 
 
 

●거주지 조건에 대해● 

 

 

 
 
 

  

(ア)

(イ)

(ウ)

(エ)

(オ)

인터넷에 동화지구의 지명이나 주소를 밝히는
댓글이 있다

인터넷에 동화지구 출신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밝히는 댓글이 있다

인터넷에 일본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부
추기거나 편견이나 나쁜 이미지를 부추기는 댓
글이 있다
인터넷에 개인의 이름、전화번호、주소등 그 개
인에 관한 정보를 누출시키는 댓글이 있다

인터넷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간관계등 그 개
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를 누출시키는 댓
글이 있다

문제라고 생각한다

58.3

74.6

73.6

90.6

89.9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이다

27.4

18.9

20.7

6.2

6.8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 편이다

8.1

2.3

2.4

0.5

0.5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3.9

1.7

1.1

0.7

0.5

답변

2.3

2.4

2.3

2.0

2.2

0% 20% 40% 60% 80% 100%

(ア)

(イ)

(ウ)

(エ)

(オ)

동화지구의 지역내에 있다

소학교구가 동화지구와 같은 구역이다

인근에 저소득자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인근에 외국국적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인근에 정신병원이나 장애자시설이 있다

기피한다

28.2

16.6

17.6

15.1

14.6

기피하는

편이다

34.8

32.1

35.7

34.9

32.1

기피하지 않는

편이다

19.8

28.0

26.3

29.0

30.3

전혀 개의치

않는다

13.9

19.5

17.2

17.7

19.3

답변

3.4

3.8

3.2

3.4

3.6

0% 20% 40% 60% 80% 100%

(회답수＝915)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한다」「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이다」의 합계가 80%이상을 차지합니다. 

(회답수＝915) 

「기피한다」「기피하는 편이다」의 합계가 가장 높은 것이,「（ア）동화지구의 지역내에 
있다 」 이며, 63.0％차지하고 있은며, 그 다음으로,「（ウ）인근에 저소득자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가 53.3％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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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나 「차별」에 관한 문제의식● 

 

  

(ア)

(イ)

(ウ)

(エ)

(オ)

(カ)

(キ)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다

차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권
리는 사회전체가 지켜주어야 한다

차별의 원인은 차별 받는 사람에게도 있다

차별받는 사람의 심정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
요하다

「모두가 같은 것이 좋다」라는 생각은 개개인
의 개성이나 차이를 배제하게 된다

인권에는 항상 의무가 동반하므로 의무를 소
홀히 하는것은 좋지 않다

그렇다

79.8

52.5

51.0

7.4

60.9

36.7

38.7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13.8

38.6

39.9

24.2

32.3

41.7

40.2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2.1

4.6

4.8

37.6

2.4

12.1

12.7

그렇지 않다

1.3

2.1

1.7

28.1

1.3

6.2

5.0

답변

3.1

2.3

2.5

2.7

3.1

3.2

3.4

0% 20% 40% 60% 80% 100%

(회답수＝915) 

「그렇다」「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의 합계가 가장 높은 것이,「（ア）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다」이며, 93.6％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オ）차별받는 사람의 
심정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가 93.2％ 차지합니다. 



7 
 

●인권에 관한 계발활동이나 각종 강좌, 상담등을 진행하는 시내 시설에 대한 인지도● 

 

 

 

 
 
●시민의 인권의식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강연등에 대한 인지・이용상황등● 

 

  

(ア) 돈다후레아이문화센터

(イ) 돈다청소년교류센터

(ウ)

(エ) 인권・문화계발코너

(オ) 남여공동참획센터（크로스팔다카쓰키）

(カ) 장애자복지센터（유・아이센터）

(キ) 육아종합지원센터（캥거루의 숲）

(ク) 시내각비구의 공민관・커뮤니티센터

(ケ) 가카쓰키어린이미래관

가스가후레아이문화센터・가스가청소년교류센터

알고있는시설

19.9

17.0

10.8

8.0

24.3

16.1

18.0

24.7

21.0

이용한적이 있는시설

8.4

5.1

6.1

1.2

15.3

5.8

12.0

37.4

3.7

답변

71.7

77.8

83.1

90.8

60.4

78.1

69.9

37.9

75.3

0% 20% 40% 60% 80% 100%

(ア) 평화전

(イ) 인권을 생각하는 시민 모임

(ウ) 공민관에서 열린 인권강좌

(エ) 마음의 풍요로움을 찾아서

(オ) 인권버라이어티세미나

(カ) 복직관

(キ) 시민후레아이운동회

(ク)

(ケ)

(コ)

(サ) 인권110번（인권상담）

인권에 관한 표어、작문、회화의 모집・표창

다카쓰키시인권사회조성협회의 지구별사업

「다카쓰키DAYS（코호다카쓰키）」에 게재된 인권특집

있다

10.8

5.7

6.6

1.7

3.0

8.3

9.3

2.6

25.0

7.7

2.2

없다

73.2

77.6

77.0

80.3

78.9

75.2

74.1

79.5

62.0

75.4

80.2

답변

16.0

16.7

16.4

17.9

18.1

16.5

16.6

17.9

13.0

16.9

17.6

0% 20% 40% 60% 80% 100%

(회답수＝915) 

(회답수＝915) 

인지도는「（ク）시내각비구의 공민관・커뮤니티센터」가 62.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オ）남여공동참획센터（크로스팔다카쓰키）)」가 39.6％、「（キ）육아종합
지원센터（캥거루의 숲）」이 30.0％ 차지합니다. 

보았다・이용했다・참가한 적이 「있다」항목에서,「（ケ）「다카쓰키 DAYS（코호다카 
쓰키）」에 게재된 인권특집」이 25.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ア）평화전」 
이 10.8％、「（キ）시민후레아이운동회」가 9.3％ 차지합니다. 모든 항목에서 「없다」가 
60%이상을 치지합니다. 



8 
 

타인이 싫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했거나、받은 경험에 대해 
 
●가해 경험●     ●피해 경험● 
 

 
 
 
 
●받은 불쾌함이나 불이익의 언행 내용● 

 

  

있다
20.7%

있을 수도

있다
39.0%

없다고

생각한다
20.9%

없다
12.2%

모르겠다
5.8%

답변
1.4%

있다
36.2%

없다
61.3%

답변
2.5%

터무니없는 소문을 낸다거나 다른 사람한테서 욕을 먹었다

직장에서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왕따를 당하거나 짓궂은 짖을 당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았다

성희롱을 당했다

취업면접에서 가족구성이나 가족 직업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치한행위나 스코커행위가 있었다

결혼이나 취직을 할때 차별을 받았다

폭력이나 학대를 받았다

기타

기억이 없다

답변

40.2

26.0

20.5

15.4

7.6

5.7

5.1

3.6

2.4

15.4

11.2

1.8

0.0 20.0 40.0 60.0
(MA％)

(회답수＝915) (회답수＝915) 

복수대답 (회답수＝331) 

최근 ５년간에 타인으로부터 불쾌함이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는 대답이 36.2％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터무니없는 소문을 낸다거나 다른 사람한테서 욕을 먹었다」가 
40.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직장에서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가 26.0％,「왕따를 당하거나 짓궂은 짖을 당했다」가 20.5％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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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에 대하여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 

 

  

(ア)

(イ)

(ウ)

(エ)

(オ)

(カ)

(キ)

(ク)

(ケ)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자리등
에 여성 의원이나 관리직이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

남성은 사업、여성은 가사・육아등의 남여 고정적인
역활분담 의식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남성측 부모님의 시중을 들기 위해 여성이 일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

동기・동연령、능력에 차이가 없어도 임금이나 승
진、업무내용에 남여차별을 해도 방법이 없다

일인부모세대의 어머니가 안정적인 직업에 취직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가 있다

돈을 버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가사도 일이므로 각자
의 노력을 동등하고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아이가 3살까지는 어머니가 육아에 전념해야 한
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

직장등에서 여성의 성적인 사진이나 잡지 등을 누구나
볼수 있는 자리에 놓는 것은 문제가 된다

직장에서 임신여성에 대해 중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임
신여성의 신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있다

그렇다

41.9

46.6

7.4

63.5

63.8

30.2

65.7

80.8

46.1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36.1

36.6

20.0

29.1

30.7

31.5

24.7

15.7

38.5

그렇게생각하지않

는 편이다

14.1

11.5

23.4

3.4

2.8

24.5

6.1

1.1

10.6

그렇지 않다

6.6

3.9

47.2

2.1

1.2

12.0

1.7

0.8

3.0

답변

1.4

1.4

2.0

2.0

1.4

1.9

1.7

1.6

1.9

0% 20% 40% 60% 80% 100%

(회답수＝915) 

「그렇다」「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의 합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ク）직장에서 
임신여성에 대해 중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임신여성의 신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있다」로, 96.5％에 달하며, 그 다음느로 「（オ）돈을 버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가사도 일이므로 각자의 노력을 동등하고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가 94.5％、 
「（エ）일인부모세대의 어머니가 안정적인 직업에 취직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가 
있다」가 92.6％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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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권에 관한 의식● 

 
 
 
 
 
 

 
 
●고령자 인권에 관한의식● 

 

  

(ア)

(イ)

(ウ)

(エ)

(オ)

(カ)

(キ)

어린이도 일명의 인간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갖고 있음
을 이해해야 한다

등교거부는 본인이 노력하면 극복할수 있다

왕따는 왕따를 당하는 아이한테도 문제가 있다

교사가 어린이를 지도할 때 때로는 체벌이 필요하다

학교 규칙을 정할때 어린이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호자가 아이교육을 위해 체벌을 가해도 어쩔 수 없
다

보호자가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아이의
편지나 일기、매일등을 몰래 보지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

4.3

8.4

33.1

6.6

34.5

67.8

5.2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22.7

25.4

41.1

29.9

38.4

27.5

17.8

그렇게생각하지않

는 편이다

33.7

25.8

16.9

30.9

19.2

2.5

39.2

그렇지 않다

37.4

38.9

6.9

30.6

6.2

1.0

35.8

답변

2.0

1.5

2.0

2.0

1.6

1.2

1.9

0% 20% 40% 60% 80% 100%

(ア)

(イ)

(ウ)

(エ)

악덕상법이나 사기도 인한 피해가 많은 것은 고
령자 의 부주의 탓이다

고령자가 일인가족 이유로 아빠트나 맨션 등의
입주거부를 당해도 어쩔 수가 없다

복지시설등의 직원이 고령자에게 폭언을 하거
나 무시를 하는 것은 고령자에게 원인이 있다

치매증을 이유로 가정이나 복지시설에서 행동
의 제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

9.1

2.4

2.0

15.1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27.0

20.1

9.7

52.5

그렇게생각하지않

는 편이다

26.7

37.5

32.9

17.3

그렇지 않다

35.7

38.4

53.9

13.1

답변

1.5

1.6

1.5

2.1

0% 20% 40% 60% 80% 100%

(회답수＝915) 

(회답수＝915) 

「그렇다」「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의 합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カ）어린이 
도 일명의 인간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이며, 95.3％에 

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ウ）학교 규칙을 정할때 어린이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가 74.2％에 달합니다. 

「그렇다」「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의 합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エ）치매증 
을 이유로 가정이나 복지시설에서 행동의 제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가 67.6％ 
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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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인의 인권에 관한 의식● 

 

 

 

 
●성에 관련되는 인권 의식● 

 

(ア)

(イ)

(ウ)

(エ)

도로의 단차나 건물계단 등의 불편함이 많으므로 아직
도 장애인에게는 생활하기 불편한 환경이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언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적절한 배려가 되여 있지 않는다

노동조건이나 업무내용 등 면에서 장해인가 근무하기
쉬운 환경이 마련된 직장이 적은 것은 어쩔수 없다

장해인일인가족 이유로 아빠트나 맨션 등의 입주거부
를 당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

6.7

4.8

56.9

29.5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31.8

31.1

35.5

53.6

그렇게생각하지않

는 편이다

32.7

35.3

4.8

11.6

그렇지 않다

26.9

27.1

1.4

2.6

답변

2.0

1.6

1.3

2.7

0% 20% 40% 60% 80% 100%

(ア)

(イ)

(ウ)

(エ)

(オ)

직장동료중에 동성애자나 성동일성장애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부
모로서 자녀들을 이해하고 힘이 되고 싶다

어떤 성별의 사람을 좋아하는가는 개인의 자유
이며 존중받아야 한다

「남자다움・여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
만이 아니라 남성도 상처를 받는다

중・고등학교 여학생용 교복은 치마만이 아니
라 바지도 필요하다

그렇다

45.2

36.7

45.5

44.2

52.3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41.0

40.3

33.6

42.0

33.1

그렇게생각하지않

는 편이다

9.2

15.4

13.9

8.6

8.6

그렇지 않다

3.0

5.9

5.1

3.0

3.4

답변

1.6

1.6

2.0

2.3

2.5

0% 20% 40% 60% 80% 100%

(회답수＝915) 

(회답수＝915) 

「그렇다」「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의 합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ウ）도로의 
단차나 건물계단 등의 불편함이 많으므로 아직도 장애인에게는 생활하기 불편한 
환경이다」가 92.4％ 차지합니다. 

「그렇다」「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의 합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ア）「남자다움・ 

여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상처를 받는다」와 「（エ）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해하고 힘이 
되고 싶다」이며, 8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항목중에서 「그렇다」「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의 합계가 70%이상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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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문제(부락차별)에 관한 의식● 

 

 

 

 
 
 
●결혼상대에 대한 상담● 

 

  

(ア)

(イ)

(ウ)

(エ)

동화지구나 동화지구주민에 대해 아직도 차별
과 편견이 존재한다

동화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문제임으로
가만히 놔두는 게 좋다

동화지구주민은 생활상 여러면에서 혜택을 받
고 있다

동화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권문제를 해결
할수 없다

그렇다

25.4

24.8

12.6

18.1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43.1

41.7

29.4

30.9

그렇게생각하지않

는 편이다

19.0

22.3

32.0

32.9

그렇지 않다

9.0

7.9

22.2

11.8

답변

3.6

3.3

3.8

6.2

0% 20% 40% 60% 80% 100%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망설임 없이 본인의 의사대로 결혼하라고 한다

어떤 말을 했으면 좋을 지 모르겠다

반대하는 가족을 설득시키는 등 힘이 되여 주겠다고 한다

포기하라고 말한다

기타

답변

30.7

25.1

22.2

11.9

1.6

4.8

3.6

0.0 10.0 20.0 30.0 40.0
(％)

(회답수＝915) 

(회답수＝915) 

예를 들어, 자신의 친척 자식이 걸혼하려는 상대가 동화지구 출신으로서, 이를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결혼반대를 받고 있는 사실을, 상담받을 경우에,「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가 30.7％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로 되여 있습니다. 

「그렇다」「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의 합계가 가장 높은것은, 「( ア ) 동화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권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로서, 68.5％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는「( イ )동화지구나 동화지구주민에 대해 아직도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가 
66.5％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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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에 관한 의식● 

 

  

(ア)

(イ)

(ウ)

(エ)

(オ)

문화나 생활습관 등이 많이 다르므로 지역 주민
과 문제나 갈등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

시설등의 공간제한으로 영어표시만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문화나 생활습성등
면에서 일본에 적응해야 한다

입학이나 취직、직장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
도 어쩔수 없다

일자리나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은 어쩔수 없다

그렇다

2.5

3.6

6.0

7.3

11.5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14.8

21.6

43.8

31.9

42.2

그렇게생각하지않

는 편이다

38.7

38.4

30.1

33.2

27.7

그렇지 않다

41.3

33.1

17.0

24.0

15.5

답변

2.7

3.3

3.1

3.5

3.2

0% 20% 40% 60% 80% 100%

(회답수＝915) 

「그렇다」「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의 합계가 가장 높은것은, 「（オ）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문화나 생활습성등 면에서 일본에 적응해야 한다」로서, 53.7％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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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시민의 인권에 관한 경험과 의견에 대해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거나 느낀 점● 

 
 
 
 
 
 
 
●외국인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 

 

  

답변

취직、업무내용이나 임금、노동조건등 면
에서 불평등 취급을 받았다
행정부서가 정보제공을 할 때 다양한 외국
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인과의 결혼을 주위에서 반대했다

도움이 필요할때 부담없이 상담할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복지등 제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지역주민들이 외국인을 잘 받아들이려 하
지 않는다

기타

특히 없다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언어폭력이 있
다
아빠트나 맨션등을 임대하기 어렵거나 임
대 거절을 당한다

36.2

25.5

21.3

17.0

14.9

10.6

8.5

6.4

6.4

21.3

10.6

0.0 10.0 20.0 30.0 40.0
(MA％)

외국어사용이 가능한 인권상담이나 전
화상담을 늘린다

일보어학습 기회나 장소를 제공한다

일본인에 대한 외국어교육 기회를 늘린다

외국인시민과 일본인 사이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교류이벤트를 추진한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
주도하의 계발활동을 늘린다

복지등의 서비스를 받기 쉽도록 정보의 다
언어화를 도모한다

기타

모르겠다

답변

48.9

44.7

44.7

40.4

38.3

21.3

8.5

8.5

10.6

0.0 20.0 40.0 60.0 80.0
(MA％)

복수대답 
(회답수＝47) 

복수대답 
(회답수＝47)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언어폭력이 있다」가 36.2％로서, 제일 높습니다. 

「외국인시민과 일본인 사이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교류이벤트를 추진한다」가 
48.9％로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일보어학습 기회나 장소를 제공한다」「복지 

등의 서비스를 받기 쉽도록 정보의 다언어화를 도모한다」가 44.7％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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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권상담기관을 안내합니다 
입직장이나 지역, 학교등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고민하는 분의 입장에서 상담을 드립니다. 상담내용은 그 어떤 소소한 일도 좋습니다. 
비밀은 엄수함으로 ,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상담명칭 상담장소・전화번호 요일・시간 문의 
人権全般 

인권１１０번 
시청본관５층 
인권・남녀공동참여과 
０７２－６７４－７１１０ 

월～금요일 
８：４５～１７：１５ 인권・남녀공동참여과 

０７２－６７４－７５７５ 인권특설상담 
（인권용호위원） 

크로스팔다카쓰키４층  
０７２－６８５－３７４８ 

매월제２토요일 
１４：００～１６：００ 

신변 복지상담 
(あんしんねっと 
あゆむ) 

(인권용호위원） 
다카쓰키한큐６층 
사회복지협의회 상담실 
 

금요일 
１３：００～１５：００ 
전화상담있음 
（０７２－６８１－８７３９） 
인권상담은,매월제３금요일 

샐활종합상담센터 
０７２－６８１－８７１９ 
 신변복지・

생활상담（ＣＳＷ） 월요일 １３：００～１６：００ 

걱정거리상담 수요일 １３：００～１５：００ 

종합생활상담 

돈다후레아이문화센터 
０７２－６９４－５４５１ 

월～금요일 
８：４５～１７：１５ 
※토요일은９：００～１２：００ 

돈다후레아이문화센터 
０７２－６９４－５４５１ 

가스가후레아이문화센터 
０７２－６７１－９６０４ 

월～금요일 
８：４５～１７：１５ 
※토요일은９：００～１２：００ 

가스가후레아이문화센터 
０７２－６７１－９６０４ 

여성 

여성상담 
（일반상담） 

시청본관５층 
인권・남녀공동참여과 
０７２－６７４－７５９３ 

화・금요일（면담상담 얘약필요） 
９：３０～１６：３０ 
（１２：００～１３：００제외）  

인권・남녀공동참여과 
０７２－６７４－７５７５ 배우자등으로부터 

폭력（ＤＶ）상담 
＊남성도 포함 

（예약필요）얘약전용전화 
０７２－６７４－７６８９   

예약접수시간 월～금요일 
８：４５～１７：１５ 

아동 
아동가정상담 욱아종합지원센터 

０７２－６８６－５４３１ 
월～금요일（면담상담예약필요） 
９：００～１７：１５ 

욱아종합지원센터 
０７２－６８６－５４３１ 

아동과 가정에 관한 
상담 

오사카후스이타아동가정센
터 
０６－６３８９－３５２６ 

월～금요일 
９：００～１７：４５ 

오사카후스이타아동가정센터 
０６－６３８９－３５２６ 

고령자 
고령자학대방지지원 복지상담지원과 월～금요일 

８：４５～１７：１５ 
복지상담지원과 
０７２－６７４－７１７１ 

고령자종합상담 각지역포괄지원센터 
시내 12 개장소 

월～금요일 
９：００～１７：００ 

복지상담지원과 
０７２－６７４－７１７１ 

장애인 
장애인상담지원 각상담지원사업위탁사업소 

시내 8 개장소 
요일 ・ 시간은 사업소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해 주십시오. 

복지상담지원과 
０７２－６７４－７１７１ 

장애인생활상담 장애인복지센터 
월～금요일 
（예약필요・수화통역 있음） 

장애인복지센터 
tel ０７２－６７２－０２６７ 
fax ０７２－６６１－３５０８ 

외국인（영어、중국어、한국조선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베트남어、필리핀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네팔어、일본
어대응） 
오사카후외국인정보
코너（생활정보상담
창구） 

（공재）오사타후국제교류
재단 
（마이돔오사카５충） 
０６－６９４１－２２９７ 

월,금요일９：００～２０：００ 
화・수・목９：００～１７：３０ 
제２、제４일요일  

１３：００～１７：００ 

（공재）오사타후국제교류재단 
０６－６９６６－２４００ 

※상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식힙니다. 

 

 
 

 

법무국전화전용상담 
・모든 이의 인권 １１０번（전국공통）  
  다양한 인권문제 상담  ＴＥＬ ０５７０－００３－１１０ 
・어란이 인권１１０번（전국공통무료전화）  

왕따・학대등 어린이의 인권문제  
ＴＥＬ ０１２０－００７－１１０ 

・여성 인권 핫라인（전국공통）  
  성희롱・가정내폭력등 여성인권문제  

ＴＥＬ ０５７０－０７０－８１０ 
 

＜발행・문의＞ 
〒５６９－００６７ 

다카쓰키시모모조노쵸２번１호 
다카쓰키시청 인권・남녀공동참여과 
TEL ０７２－６７４－７５７５ 
FAX ０７２－６７４－７５７７ 


